李人稙の言語感覚

李光洙は『無情』において、日本語を話しているか、朝鮮語を話しているかの意識的な曖昧化を行なった。一方李人稙は、この『血の涙』の中で執拗なまでに言葉の壁にこだわっている。『血の涙』執筆の2年前に李人稙は日本軍の通訳として日露戦争に従軍をしている。そのさいの経験も生かされていると思われる。
・　崔夫人が日本軍に救助され連行される場面

　　　서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소를 물고 가듯 한다.
・　崔夫人の犬がほえるが、兵隊に追い払われる場面

사람도 말을 통치 모하거든 더구나 짐승이야-
・　通弁の存在

　　　통변이 말을 전하는 데로 헌병장이 고개를 기울이고-
・　通事の存在

　　　(病院で)통사를 안동하여 옥련의 집에 가서 보라 한즉-
・　井上軍医が通弁を介して玉蓮と話す

　　　통변을 세우고 옥련으 뜻을 묻는다.
・　玉蓮が負傷兵とともに船で大阪に着いたとき

　　　말은 서로 알아듣지 모하는고로 눈티로 알아듣고 따라 내려가서-
・　玉蓮が井上夫人に愛されて

　　　말 못하는 개도 사람이 귀애하는 것을, 하물며 사람이야-
・　玉蓮の言葉の上達

　　　일본간지 번년도 못되어 일본말을 어찌 긇게 잘 하던지-

・　具完書との出会いは、互いに独り言

・　サンフランシスコに到着した玉蓮に言葉はこう聞こえる

　　　바바   또바
・　康有為も日本語を少し話す（1896？）

・　言葉の才能は玉蓮が上で具完書より1年早く入学する

・　玉蓮の言語感覚

　　　올련이가 대답을 하는데, 일본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말을 하여도 일본 말투가 많더라.
・　結婚についての会話を具完書は英語で話そうとする(言葉にまつわりつく文化をふりはらおうとする)

　　　그러나 우선 말부터 영어로 수작하자. 조선말로 하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짝해라 하기 불편하다.
戻る
